
1. 수당 교체기와 고구려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만 기록하는 것일까? 아니

면 패자의 편도 배려해 기술하는 것일까? 안타깝게
도 종래의 모든 역사는 승자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
다. 그러나 승자 독식의 역사는‘반편의 역사’에 지
나지 않는다. 진정한 역사 이해는 그 이면에 실려있
는 패자의 입장까지 기술해야만 한다. 기존의 역사
서들은 패자의 왜곡과 과장만 기술되어 있을 뿐, 그
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리고 번국(蕃國)의 역사는 제국(帝國)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기록된 사실을 비판의식 없이 수용해 기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승자 혹은 제국의 역사관에
입각해 기록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비판적
기술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역사는 대하처럼 끊어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서 흘

러오고 있다. 때문에 그 역사적 흐름은 사가의 시대
구분에 의해 기술된 역사인식에 그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가의
‘사관’(史觀)과‘주체’(主體)가 된다. 어떠한 역사관
에 의해 기술할 것이며 누구를 역사의 주체로 볼 것
인가에 따라 역사서는 달리 기술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역사가의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은 해당 역사
서에 깊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
국의 사서와〈삼국사기〉등 몇몇 사료에서 극단적인

평가가 받고 있는 고구려의 연개소문(淵蓋蘇文)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할까. ‘뛰어난 장수’
로 볼 것인가, 아니면‘최후의 권력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패망으로 이끈 주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
가. 아버지 동부(東部)대인 대대로(大對걚)가 쉰에
그를 낳았다고 해서‘갓쉰동이’로 알려진 연개소문
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갓쉰동이 설화에 의하면 아버지는 반역상(叛逆象)

을 타고난 그를 충북 진천 보탑사 아래에 있는 김유
신의 생가 앞에 버린 뒤 스무 살이 될 때까지 후견인
을 붙여 길렀다고 한다. 김유신 집안의 노비로 성장
한 연개소문은 유신의 큰 누이 보희(寶姬)와 정을 통
해 잉태시킨 뒤 쫓겨났다. 그 뒤 노예선을 타고 당으
로 건너가 훗날 당 태종이 된 이세민(굃世民)과 교유
하다가 고구려로 돌아왔다고 전한다. 〈삼국사기〉에
서는“드러낸 의지(意表)가 세고 굳셌으며, 의로운
기운(意氣)이 크고 넘쳤다”고 했다. 아버지 대대로가
죽자 연개소문이 뒤를 계승하였다. 중국 사서와『삼
국사기』는 그가“원근을 호령하고 국사를 전제하여
위엄이 놀라웠다. 몸에 다섯 자루의 칼을 차고 있어
좌우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으며[號令遠近, 專制
國事, 甚有威嚴, 身佩五刀, 左右莫敢仰時] 매양 말에
오르내릴 적에는 늘 귀족이나 무장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발판으로 삼았다”[每上下馬, 常令貴人武將覆
地而굁之]고 했다. 

연개소문에 대한 사가의 왜곡과 비판 의식을 읽어
내지 못하면 그는 고구려의 독재자이자 역성자이며,
권력자이자 폭력자로만 이해하게 된다. 당시 장수들
은 모두 다섯 자루의 칼을 찼으며 말을 탈 때에 하마
대가 없으면 무장들이 대신 엎드리는 것이 관례였다.
영양왕과 을지문덕 등의 장수들의 지휘에 의해 수나
라와의 네 차례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끈 고구려는
긴 남북조 시대를 마감시켰다. 수나라에 이어 전국을
통일한 당나라에 맞서는 유일한 나라는 고구려뿐이
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수나라의 패망을 불러일
으킨 고구려는 수를 이은 당나라에 유화책을 펼쳤다.
연개소문은 642년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
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류왕의 동생
인 대양(大陽)왕의 아들인 보장(寶臧)을 왕위에 옹립
한 뒤 위기의 고구려를 여러 차례 구해냈다.

2. 고구려의 자존심
영양왕의 이복동생인 영류왕(榮留王, 建武)은 본

디 바다에 능한 장수 출신이었다. 수나라와 네 차례
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은 높
아졌으나 국력이 크게 소모됐다. 고구려는 수와의
전쟁에 치중하면서 신라에게 여러 성을 빼앗기고 백
제에 공격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수나
라가 무너지고 당이 들어서자 영류왕은 당나라에게
유화책을 썼다. 종래 국제간의 관례에 의해 수나라
에 조공(朝貢)을 보내고 책봉(冊封)을 받아왔듯이
영류왕 역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였다.
재위 7년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 역서(곍書)를 반포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재위 9년에는 신라와 백제가
당에 사신을 보내어“고구려가 길을 막고 조회를 못
하도록 하며 또 자주 침략한다”고 전하자 당제(唐
帝)는 사신 주자사(朱子奢)에게 절(節)을 가지고 타
이르게 하였다. 영류왕은 표를 올려 사죄하고 신라
와 백제 양국을 평화롭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심지어 재위 11년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태종이

돌궐의 힐리가한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고 겸하여
고구려의 국가기밀인 봉역도(封域圖, 疆域圖)까지
올렸다. 14년에는 수나라 전사자의 해골을 묻고 위
령제를 지냈으며 고-수 전쟁의 전승기념물 경관(京
觀)을 헐게 했다. 재위 23년에 영류왕은 태자 환권
(桓權)을 당에 보내어 조공하였고, 청년 자제들을 당
에 보내어 국학(國學)에 입학할 것을 청하였다. 재위
24년에는 당이 고구려 태자의 입조에 대한 답례로
사신 진대덕(陳大德)을 보내자 수령들이 명승과 산
수를 좋아한다는 그를 인도하여 고구려 곳곳의 미세
한 곳까지 알게 하여 국가의 기밀이 염탐되게 했다.
영류왕 치세하에 고구려의 저자세는 고(高)-수(隋)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고구려 국민들의 자존심
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재위 25년 영류왕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

고 서부(西部)대인 연개소문을 시켜 장성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해 10월 대당 강경론자
였던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보장왕을 옹립했다. 
연개소문은 국내 정치질서의 재편과 당나라와의

유화책을 위해 도교의 국가적인 수용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는 보장왕에게“유ㆍ불ㆍ도 삼교는 마치 솥
발과 같아서 하나만 빠져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
불은 흥왕하여도 도교는 번성하지 못하니 이른바 천
하의 도술을 갖췄다 할 수 없지 않습니다. 청컨대 사
신을 당에 보내어 도교를 구득하여 국민을 가르치소

서”라고 하였다. 보장왕은 그 말을 깊이 깨닫고 당나
라에 표(表)를 요청했다. 당 태종은 도사 숙달(叔達)
등 여덟 사람을 파견하고 동시에 노자의〈도덕경〉을
보내주었다. 왕은 기뻐하여 승사(僧寺)에다 그들을
거처하게 하였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이런 정책은 상대적으로 불교

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평양 근교의 반룡사
(盤龍寺)에 머무르던 열반학과 방등학의 대가였던
보덕(普德)은 왕에게 주청했다. “좌도(道敎)가 들어
와 정도(正道)에 맞서면 나라의 기틀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라고 여러 차례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종래에 승려가 맡았던 관직은 도사가 맡았고 기존의
사찰은 도관으로 바뀌면서 불교는 매우 위축됐다.
결국 보덕은 650년 6월에 신통력으로 자신이 머무
르던 사방 1장 크기의 방장(方丈, 암자)을 날려 남쪽
에 있는 완산주의 고대산으로 옮겨갔다. 이때의 기
록은 이자현(굃資賢)이 남긴 시와 김부식(金富軾)이
지은〈보덕화상전〉에 담겨 있었으나 현존하지 않는
다. 보덕이 이곳으로 옮겨오자 얼마 뒤 고구려는 망
하였다. 뒷날 이곳으로 보덕을 찾아온 원효와 의상
은 그에게서 열반의 도를 물었다고 일연(一然)은 시

〈도반룡산연복사예보덕성사비방구지〉(到盤龍山延
福寺괋普德聖師飛房舊址)에 전하고 있다.

3. 국난을 구한 영웅

아버지 당 고조에 이어 제위에 오른 태종은 수나
라의 치욕을 해소하기 위해 고구려 정벌 준비에 전
력을 기울였다. 이즈음 당은 주변의 여러 나라를 복
속하였지만 고구려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유일
한 나라였다.
당 태종은‘연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국정을 전

제한다’며 고구려 침공을 공공연히 언급하였다. 642
년에 이어 영류왕에 이러 보장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해 가을에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백제가 우리 40
여성을 쳐 빼앗아가고, 다시 또 고구려와 군사를 연
합하여 입조(入朝)하고 길마저 끊으려고 합니다”하
며 군사를 내어 구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보장왕은
재위 3년에 당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이에 당
제는“신라는 우리나라에 귀의하여 조공이 끊이지
않으니 너희는 백제와 더불어 각각 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명년에 군
사를 내어 그대 나라를 치겠다”고 하였다. 
고구려 침공에 대한 명분을 쌓아가던 당 태종은

644년 10월 겨울 드디어 고구려 침공의 깃발을 들었
다. 요동의 6개 성 중 먼저 신성을 공략했으나 여의
치 않자 백암성과 요동성과 비사성 등을 공략하였
다. 마지막으로 안시성에 집중하였지만 쉽게 공략할
수 없었다. 양만춘을 비롯한 승병(僧兵) 3만의 집요
한 방어에 부딪쳐 한 눈을 잃고 등창을 앓으며 퇴각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 태종은 장안으로 돌아와 이
정(굃靖)에게“내가 천하의 병력을 가지고도 조그마
한 오랑캐에게 곤욕을 당한 것은 무슨 까닭이오”라
고 물었다. 옆에 있던 도종이 당제가 주필산에 있을
당시에 적의 빈 틈을 타서 평양을 빼앗기로 하였던
이야기를 낱낱이 아뢰었다. 당제가 한탄하며 말하기
를“당시에 내가 너무 조급해서 미처 생각지 못하였
다”고 하였다. 649년 당 태종은 유서에서“다시는 요
동을 넘보지 말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전사와 비사를 추적했던 신채호는〈조선상

고사〉에서 연개소문이 지은〈해상잡록〉(海上雜걧)과
〈김해병서〉(金海兵書)는 빼어난 명저였다고 역설하
고 있다. 특히〈김해병서〉는 중국의 7대 병서 중 하나

인〈이위공병서〉의 모델이 됐다. 신채호는 연개소문
이 중국 내륙의 북경(유주)지역까지 제패해 고구려군
을 주둔시켰으며 그 흔적이‘고려영’(高麗營)이라고
했다. 북경순위현지의‘고려영진’조에도‘고려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곳에는 지금도 성을 단단히
하기 위해 석회를 바른 토성(土城)의 흔적이 남아있
으며 옛성 주위에는 해자(垓字)의 흔적이 남아있다. 
중국의 송원명대 희곡을 모은〈명설창사화집〉(상

해, 1971)에는‘막리지 연개소문비조도’가 실려 있
다. 그곳에는 연개소문이 썼던 날아다니는 칼(飛刀)
의 춤사위가 일부 남아있다. 중국에서는 이 희곡집
의 이야기에 기초한 연개소문 관련 경극이 매우 성
행했었다. 이들 경극 속에는 고구려 막리지 연개소
문과 당나라 장수 설인귀의 싸움 장면이 담겨있다.
근래에는 연개소문이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적 인물로 연상된다며 북한의 요청에 의해 경극에서
그를 지워버렸다고 전해진다. 국난을 구한 민족 영
웅 연개소문을 주체사상을 강조한다는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은‘반편이’체제의 허약성을 보여주
는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본서기〉에는‘천지천황 3년 冬10월’에 고구려
대신 개금(蓋갏, 연개소문)이 죽었다고 전한다. 연개
소문은 여러 자식들에게 유언하기를“너희들 형제
는 고기와 물과 같이 화합하여 작위를 다투지 말라.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말이 씨가 된 것일까. 연개소문이 죽자 남생(男生)

은 당나라 이간책에 넘어가 당나라에 투항했다. 이
를 막으려는 남건(男建)과 남산(南産)은 다시 또 갈
라져 마침대 고구려는 최후를 맞이한다. 
일찍이 민족사학자 단재 신채호는 연개소문을“4

천년 역사에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영웅”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나라에 이은 당나라의 공격
으로부터 나라의 위기를 이겨낸 연개소문이 단지 왕
을 시해했다는 사실에서 폭군의 이미지로만 바라보
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는 강성한 당
의 공경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었고 동북아시
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의 자존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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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변혁 시도하고자 시해 정권 장악연개소문이영류왕을시해한까닭은?

민족기록화‘연개소문의사수성싸움’. 연개소문은당과의전쟁을승리로이끈고구려의자존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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